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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학대경험이 경험회피, 사회불안 및 분노억제를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탐색하고, 구조적 관계에서의 성차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남녀청소년 500명(남학생 245명, 여학생 255명)을 대상으로 온라

인 조사기관을 통해 자기보고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t 검정, 상관분석, 다중매개모형,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경험은

전위된 공격행동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아동학대경험은 경험회피와 사회불안 및 분

노억제를 매개로 하여 전위된 공격행동에 유의미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아동학대경험, 경험회

피, 사회불안 및 분노억제가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경로에서 성에 따라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보

였다. 이를 종합해볼 때, 본 연구는 전위된 공격행동을 유발시키는 환경 및 개인심리적 기제를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청소년으로 하여금 전위된 공격행동이 발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성에 따른 차별

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전위된 공격행동을 조기중재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연구적 의의와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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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에 들어 청소년에게서 우발적이거

나 뚜렷한 동기 없이 발생하는 화풀이식 공격

행동과 관련된 청소년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

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공격행

동을 살펴보면 직접적인 분노와는 상관없는

무고한 약자들을 대상으로 아무런 뚜렷한 이

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화풀이식

공격행동을 보인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대검찰청(2020)에서 발표한 범죄분석

보고서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 아동

청소년에게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상해의 형태

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며 주로 우발적이거

나 동기가 미상인 상태에서 자신과는 무관한

타인이나 여성, 노인, 또래와 같이 약한 상대

를 향해 저지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매년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

교폭력실태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21)에서도

특별한 이유가 없거나 화풀이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폭력을 가하였다고 대답한 경우가

36.4%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부

분은 직접적인 원인이 없거나 동기가 불분명

하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행동은 추

후에 묻지마 폭행이나 학교폭력과 같은 더 큰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

음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행위적 개념인 전위된 공격행동에 초점을 맞

춰 그 발달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전위된 공격행동은 분노를 유발한 특정 대

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공격성을 유발한 대상

에게 직접적으로 공격성을 표출할 수 없는 경

우 공격성을 억제하였다가 해당사건과는 상관

없는 무고한 대상 또는 직접적인 분노유발자

가 아닌 사소하고 모호한 촉발자극을 제공한

타자에게 공격성을 표출하는 간접적인 공격행

동을 의미한다(Dollard, Miller, Doob, Mowrer, &

Sears, 1939). 청소년기와 전위된 공격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청소년기는 인간의 생애주

기적인 발달 중에서도 가장 심리적인 변화가

많은 시기로 소속과 관계에 대한 욕구가 증가

하면서 또래들과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된다(Crozier & Burnham, 1990). 또한, 과업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나고 평가에 민감해지면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더욱 증가하게 되

나 사회문화적 특성상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개인의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박상혁, 노윤경, 조은혜, 이동귀, 2011).

그 중에서도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관

계를 깨뜨릴 수 있는 부적절한 정서로 인식하

는 경향이 있어(Markus & Kitayama, 1994) 유발

된 분노를 억누르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약자나 타자를 대상으로 전위된 공격행동과

같은 부적응적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청소년기는 환경 뿐 아니라 정서와 같

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

소년의 행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

기이며, 전위된 공격행동은 유발되는 분노를

억제하였다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상에게

억눌러놓았던 분노를 한꺼번에 표출하게 되는

공격행동인 만큼 청소년기에는 주로 학교 현

장이나 또래관계에서 심각한 가해행동으로 이

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전위된 공격행동과 이를 유발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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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기제에 초점을 맞춰 보다 심층적으로 살

펴보고자 하였다.

가장 먼저, 전위된 공격행동을 발달시키는

환경요인으로 부정적인 양육에 해당하는 아동

학대경험을 들 수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청소

년기를 거쳐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위험요

인 중 하나로(김광혁, 2009; 김세원, 이봉주,

2010; Straus, 1994), 어린 시절에 학대를 경험

한 아동은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청소년기에 이르러 더 많은 심리사회적인 적

응문제를 보였으며,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

서행동발달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수정, 정익중, 2013;

Sousa et al., 2011). 또한, 아동학대는 불안이나

분노 등과 같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구훈정,

조현주, 이종선, 2014; 김세원, 이봉주, 2010;

배라영, 최지영, 2018; Shipman, Edwards, Brown,

Swisher, & Jennings, 2005) 뿐 아니라 외현화된

문제행동 중에서도 공격성이라는 위험요인을

발달시키는 매우 강력한 예측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들(김재철, 최지영, 2011; 박현선, 박지명,

김정은, 2014; Brandon, 2008; Glaser, 2002)이 꾸

준히 일관되게 보고되어 왔다. 일반긴장이론

과 좌절-공격가설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과 경계는 아동청소년으로 하여

금 분노나 적대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유

발시키며, 피할 수 없는 학대상황에서 자기무

력감이나 좌절감을 경험하면서 이는 공격행동

의 발달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Agnew, 2006). 아동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

향은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특징을 보였으며

(김수정, 정익중, 2013), 직접적인 공격행동 뿐

아니라 전위된 공격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도희, 2018; 이나영, 하수홍,

장문선, 2017; 최영, 김현수, 2018; 황선주, 박

기환,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전위

된 공격행동을 발달시키는 과정에 있어 아동

학대라는 환경적 요인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청소년기는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

서 또래관계가 중요해지는 시기로, 청소년기

에 나타나는 부적응적인 문제행동은 대개 원

만하지 못한 또래관계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동학대와 같이 부정적인 양육환

경으로부터 발달하기 쉬운 회피나 불안기제는

부적절한 또래 및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매

우 큰 영향을 미쳐(Agnew, 2006) 대인관계상황

에서 경험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사회불안이

발생할 때에는 오히려 개인의 행동을 보류하

거나 철회하였다가 전위된 공격행동으로 이어

질 수 있다(한세영, 임혜은, 이은경, 2019). 이

를 토대로 아동학대경험으로 인해 형성되기

쉬운 개인 및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경험회피

와 사회불안을 들 수 있다.

경험회피는 신체적 감각, 정서, 사고나 기억

등 개인이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자극에 대해

회피하고자 시도하는 회피경향성으로 개인이

고통에 대처하는 하나의 전략이자 반응양식

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Hayes, Wilson, Gifford,

Follette, & Strosahl, 1996). 아동은 주로 양육과

정에서 부적절한 대상관계를 형성하였을 때

이로 인해 자신이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자

극과 고통에 대처하기 위한 부적응적인 방편

으로 경험을 회피하게 된다(Fiorillo, Papa, &

Follette, 2013). 특히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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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황에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강하게 형성하

거나 좌절감과 무력감에 의해 회피기제가 발

달하게 되는데, 심리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기 위한 자기방어전략이자 자기보호장치로 경

험회피를 사용하게 된다(Kashdan & Steger, 2006).

아동학대경험으로부터 발달하기 쉬운 부적

응적인 정서기제 중 하나로 주로 대인관계상

황에서 발생하기 쉬운 부정적인 정서요인인

사회불안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불안은 낯설거나 새로운 사회적 상

황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장애의 일종으로(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사회불안이 높은 개인은 낯선 상황에서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또는 타인에 의해 관찰

되거나 평가되어지는 상황에 대해 극도로 불

안해하며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인다. 특히 아

동학대경험은 주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결핍을

경험하게 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갈수록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그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재용, 2018). 또한, 아동학대과정에서 대인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상황이나 관계적 상황에서 심

각한 내적불안과 두려움을 겪으며 높은 사회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배라영, 최지영, 2018).

회피는 인간으로 하여금 불안을 야기시키는

가장 원초적인 내적기제로서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모든 상황들마다 경험을 회피하는 방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

인 문제해결책은 될 수 없으며, 개인의 성장

과 대인관계의 발전에 있어 또 다른 부적응적

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Kashdan & Steger,

2006). 그 중에서도 경험회피를 통해 개인의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감정 등을 회피하며 간

과하려고 할수록 내적불안감은 더욱 증가하

게 된다(Clark & Wells, 1995; Wong & Rapee,

2016). 이처럼 경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반응에

익숙해질수록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에게 위협

이 되는 단서들을 빠르게 찾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이는 대인관계에서의 사회불안을

더욱 민감하게 발달시키게 된다(송정선, 2017;

Breen & Kashdan, 2011).

사회불안이 높은 이들은 타인의 평가에 과

도하게 집착하는 특성을 가지며, 이들은 사회

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부정

적으로 평가된다고 여겨지는 상황에 처했을

때 다양한 공격행동들을 보였다(배라영, 최지

영, 2018; Batanova & Loukas, 2011; Loukas,

Paulos, & Robinson, 2005). 대개 사회불안이 높

을수록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지니고 있는

경향이 높아 대인관계에서도 자신감이 없으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나 새롭고 낯선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경우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경

험하게 된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상

호작용이나 평가를 받는 등 개인적으로 사회

적 위협이라고 여기는 상황에서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비난이나 평가를 받게 될 것을 두

려워함에 따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기 보다

는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거나(노우빈, 홍혜

영, 2016; Dahlen, Czar, Prather, & Dyess, 2013;

Loukas et al., 2005), 직접적인 분노유발상황과

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에게 이를 대신하

여 전위된 공격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한세영 등,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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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위된 공격행동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아동

학대경험과 같은 환경적 요인과 이를 통해 형

성되기 쉬운 부적응적인 개인 및 사회심리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

나, 전위된 공격행동과 관련된 주요한 특징으

로 개인의 분노를 역기능적으로 표현하는 경

향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어(박정호, 2019; 오

현지, 2019; 장영혜, 2019; 황지연, 연규진,

2018) 이들 간의 관계에서 분노표현방식이 어

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함께 탐색해보고

자 하였다. 공격성을 유발시키는 가장 대표적

인 부정정서인 분노를 표현한다는 것은 개인

이 감정을 표현하는 대응방식이자 정서적 반

응을 행동적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기에(김진아, 2007) 개인마다 분

노를 표현하는 방식 역시 제각기 다르게 나타

난다(이근배, 조현춘, 2008). 특히 청소년기는

내외적으로 급격한 발달상의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다양한 적응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분

노가 증가하게 되나(박정호, 2019), 성인과는

달리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조절하는

방법을 학습할 기회가 적어 분노를 적응적으

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며 분노관리에

취약한 특성을 보인다. 특히 분노가 공격성과

같은 사회부적응 행동을 불러일으키는데 주요

한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은 다수의 연구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밝혀져 왔으나, 최근에는 역

기능적인 분노표현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박정호, 2019;

오현지, 2019; 장영혜, 2019; 황지연, 연규진,

2018). 그 중에서도 전위된 공격행동은 직접적

인 분노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에게

초점을 돌려 위해를 가하는 공격행동인 만큼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분노억제에 초점

을 맞춰 진행되어 왔으며, 많은 연구들(민희진,

박경, 2015; 서민재, 박기환, 2013; 이나영 등,

2017; 이하나, 2009)을 통해 분노억제가 전위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특히 아동학대경험을 통해 경험회피나 사회

불안과 같이 부적응적인 기제를 내재화한 경

우 분노가 유발된 상황에서 분노를 자기 내부

로 돌리거나 억압함으로써 상황을 피하거나

속으로 비판하는 등 역기능적인 방식으로 분

노를 억제하게 된다(Averill, 1983). 이는 아동학

대가 자신보다 강하거나 지위나 권위가 있는

연장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하는 폭력이기에

청소년은 불안이나 분노 및 적대감 등을 형성

하기가 쉬우며(Finkelhor & Browne, 1986), 자신

이 느끼는 분노를 인식하여 표출하는데 어려

움을 느끼게 된다(Allen, 2010). 경험회피와 사

회불안 역시 아동학대로 인해 내적기제가 손

상되어 나타난 부적응적인 정서요인으로 부정

적 자아의 형성을 동반하고 있다. 이는 경험

회피가 높을수록 부정적이거나 혐오적인 경험

이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개인의 정

서나 사고를 억제하거나 억압하게 되며, 경험

회피가 동기화될 경우 자신의 분노를 내부로

돌리거나 분노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경험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Chawla &

Ostafin, 2007; Hayes, Strosahl, Bunting, Twohig,

& Wilson, 2004). 또한,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크게 작용하여 개인이

분노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적응적이며 기

능적으로 분노를 조절하기보다는 분노억제와

같이 역기능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경향이 높다(Erwin, Heimberg, Schneier, & Liebowi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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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Hayes et al., 2004).

청소년의 성차와 관련된 선행연구(정혜란,

김미원, 2014)를 살펴보면, 아동학대경험에 있

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아동학대를 더 높

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지향

적인 특성을 지닌 여학생에게는 아동학대경험

이 남학생보다 더 충격적인 상황으로 받아들

여 내적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

한다. 그리고 경험회피(이지향, 2019)와 사회불

안(이아람, 김정민, 임수진, 2019; Essau, Sasagawa,

Anastassiou, Guzman, & Ollendick, 2011) 역시 남

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높다고 보고되었는데,

이는 남학생보다 정서적 고통에 더 민감한 여

학생이 부정적이거나 위협적인 자극이나 단서

를 쉽게 포착하여 보다 손쉽게 경험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불안이 발생하는 대인

관계상황에서도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예

민하게 반응함으로써 오히려 불안을 더 가중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분노억제와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

(박수진, 2018; 신현경, 이승연, 2016)에서 역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분노억제와 전위공격성

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

생에 비해 분노를 내적으로 억제하며 억누르

는 경향이 강하며, 분노유발상황에서 전위된

공격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는 청소년의 전위된 공격행동을 예측하는 환

경과 내적변인들과의 구조적 관계를 성에 따

라 구분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

였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아동학대경험이 경험회피, 사회

불안 및 분노억제를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전

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학대경험이 경험회피, 사

회불안 및 분노억제를 통해 청소년의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경로가 성에 따라 달라지

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

고등학생 남녀청소년 500명(남학생 245명, 여

학생 255명)을 대상으로 조사기관을 통해 온

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전위된 공

격행동이 유발되는 주요 연령대가 점차 낮아

지면서 청소년 시기에도 전위된 공격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임혜은, 한세영,

2015), 성장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당한 가압적

인 신체적 폭력이나 정서적 학대 및 방임과

같은 아동학대경험이 청소년의 발달과정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결과

(최영, 김현수, 2018)에 기반하였다. 또한, 초․

중기 청소년기는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증가

하여 또래에 의존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아지

면서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로 인한 부담감이

작용하여 또래와의 상호작용상황이나 타인에

게 평가받는 상황들에 대해 극심한 두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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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는 사회불안증상이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이미현, 2014: APA, 2013: Tillfors,

Persson, Willen, & Burk, 2012)를 토대로 중․고

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체 500

명의 설문응답 중 연구동의서가 누락된 7명의

자료를 제외한 493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최종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전위된 공격행동

Denson, Pedersen과 Miller(2006)가 개발한 전

위공격성 척도(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DAQ)를 이하나(2009)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

국판 전위공격성 척도(K-DAQ)를 사용하였다.

원척도의 하위요인은 분노반추, 보복계획, 전

위된 공격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전위공격성의 실제 행동요인인 전위된

공격행동 9문항만 사용하였으며, 4점 Likert

척도를 통해 응답되었다. 전위된 공격행동 문

항의 예를 살펴보면, ‘나는 기분이 나쁘면 다

른 사람에게 화풀이 한다’, ‘난 화가 나면 나

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화풀이 한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91이었다.

아동학대경험

기존의 아동학대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척

도를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김현수(1997)의

학대경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

요인은 방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세 가지로

총 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점 Likert 척

도를 통해 응답되었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방임의 경우 ‘식사 때가 되었

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밥을 챙겨주지 않은 적

이 있다’ 등, 신체학대의 경우, ‘말로 해도 될

일을 부모님은 매부터 드신다’ 등, 그리고 정

서학대의 경우, ‘부모님은 나를 형제, 자매나

이웃집 아이 등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야단치

시곤 한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

서 각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방임 .73, 신체학대 .91, 정서학대 .89, 전체 .92

였다.

경험회피

수용-행동 질문지(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Ⅱ; AAQ-Ⅱ)를 허재홍, 최명식과

진현정(2009)이 타당화한 한국판 AAQ-Ⅱ 척

도를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총 10문항으로 이

루어져 있으나 조용래와 서동기의 연구(2017)

에서 설명력이 매우 낮다고 보고한 4문항을

제외한 총 6문항을 사용하였으며, 4점 Likert

척도를 통해 응답되었다. 경험회피 문항의 예

를 살펴보면, ‘나는 내 감정을 느끼는 것이 두

렵다’, ‘나는 내 걱정과 느낌을 통제하지 못하

는 것에 대해 염려한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

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다.

사회불안

La Greca와 Lopez(1998)가 개발한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

SAS-A)를 양윤란, 양재원과 오경자(2008)가 번

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 사회불안 척

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부정

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상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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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와 불안, 일반적 사회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세 가지로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4점 Likert 척도를 통해 응답되었다. 각 하

위요인별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부정적 평가

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겁난다’ 등,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의 경우,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야 할 때 걱정

이 든다’ 등, 그리고 일반적 사회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의 경우, ‘나는 잘 아는 사람들과

있어도 수줍음을 탄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

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91,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86, 일

반적 사회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79, 전체

.94였다.

분노억제

Spielberger, Kransner와 Solomon(1988)이 개발

한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한덕웅, 이장호

와 전겸구(1998)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STAXI-K)를 사용하였

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상태분노, 특성분노,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 다섯 가지로 구

성되어 있으며, 그 중 연구목적에 맞게 분노

억제 8문항만 사용하였으며, 4점 Likert 척도를

통해 응답되었다. 분노억제 문항의 예를 살펴

보면,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는 않으나 속으

로 앙심을 품는 경향이 있다’, ‘나는 내 자신

이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화가 나 있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

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

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

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전체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

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사용하여 다중매개모형을 검

증하였다.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한 측정모형 검증과 경로분석을 통

한 구조모형 검증 두 단계에 거쳐 진행하였는

데(Anderson & Gerbing, 1982), 확인적 요인분

석의 모수추정방식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 MLE)을 사용하였으며, 모형

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로

χ2,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확인하였다. 또

한, 연구변인들 간의 경로에 있어 직접효과

와 간접효과를 확인하였으며, 개별간접효과

와 통계적 유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팬텀분석

(phantom analysis)을 실시하고,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기법을 사용하여 매개변인의 간

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성

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고자 t 검정을

실시하고, 성별로 구분하여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경로차이를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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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기초자료를 위해 각 변인들의 평

균, 표준편차를 포함한 기술통계를 산출하였

으며, 측정변인들의 정규성 가정 여부를 검토

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인들의 왜도(0.53 ∼ 1.51)와 첨도(-0.06 ∼

2.03) 모두 Kline(2005)이 제안한 왜도(절대값 3

미만) 및 첨도(절대값 10 미만)의 기준을 충족

하였다. 또한, 본 연구변인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면 아동학대경험은 경험회피(r = .51, p <

.01), 사회불안(r = .35 ∼ .49, p < .01), 분노

억제(r = .52, p < .01), 전위된 공격행동(r =

.49, p < .01)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정적 상관

을 보였다. 경험회피는 사회불안(r = .43 ∼

.58, p < .01), 분노억제(r = .58, p < .01), 전

위된 공격행동(r = .44, p < .01)의 모든 하위

요인들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사회불

안은 분노억제(r = .71, p < .01), 전위된 공격

행동(r = .50, p < .01)과 정적 상관을 보였

다. 그리고 분노억제 역시 전위된 공격행동(r

= .58, p < .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표 1

참조).

측정변인들이 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t 검정을 실

시하였다(표 2 참조). 그 결과, 경험회피에서는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동학

대경험(t = -3.42, p < .001), 사회불안(t =

-3.28, p < .001), 분노억제(t = -2.13, p < .05),

전위된 공격행동(t = -2.74, p < .01)에서는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에 따라 구조적 관계와 경로가 다르게 예측

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음에 따라 다중집

단분석을 통해 남녀청소년 집단 간 차이도 함

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아동학대경험, 경험회피, 사회불안,

분노억제 및 전위된 공격행동의 관계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각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여 설명하고 있는지 적합도를 검증

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χ2값은 표본수에 크게

영향을 받기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

하여 확인한 결과, 본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

수는 χ2 = 1819.031(df = 1539, p < .001), NFI

= .897, TLI = .978, CFI = .982, RMSEA =

.019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양호한 적합도 수

준을 보였다(표 3 참조). 또한, 본 측정모형에

서는 단일변인을 제외한 아동학대경험과 사회

불안에서의 모든 표준화된 회귀계수(β)의 절대

값이 .52 ∼ .89로 .40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

였으며, α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 잠재변인을 측정하는데 타당성을 확보

하였다(그림 1 참조).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

분석을 통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

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χ2 =

66.206(df = 21, p < .001), NFI = .970, TLI =

.965, CFI = .979, RMSEA = .066으로 나타나

모형적합도의 양호한 수용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이어서 구조방정

식을 통해 모든 잠재변인들 간의 경로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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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남

(n = 245)

여

(n = 248) t

M(SD) M(SD)

아동학대 경험 - 1.54(0.46) 1.68(0.47) -3.42***

방임 1.70(0.47) 1.85(0.48) -3.58***

신체학대 1.44(0.57) 1.46(0.58) -.44

정서학대 1.47(0.61) 1.72(0.65) -4.47***

경험회피 - 1.52(0.58) 1.58(0.62) -1.08

사회불안 - 1.86(0.56) 2.03(0.59) -3.28***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1.75(0.60) 2.01(0.66) -4.58***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2.12(0.73) 2.24(0.76) -1.77

일반적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1.79(0.58) 1.87(0.61) -1.49

분노억제 - 1.81(0.59) 1.92(0.55) -2.13*

전위된 공격행동 - 1.71(0.63) 1.88(0.67) -2.74**

* p < .05. ** p < .01. *** p < .001.

표 2. 성에 따른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t 검정 (N = 493)

χ2 df NFI TLI CFI
RMSEA

(Lo90 ∼ Hi90)

측정모형 1819.031*** 1539 .897 .978 .982
.019

(.015 ∼ .023)

*** p < .001.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N = 493)

확인한 결과(표 5, 그림 2 참조), 아동학대경험

에서 경험회피(β = .56, p < .001), 사회불안(β 

= .36, p < .001), 분노억제(β = .15, p < .01),

전위된 공격행동(β = .29, p < .001), 경험회피

에서 사회불안(β = .41, p < .001), 분노억제(β 

= .15, p < .001), 사회불안에서 분노억제(β =

.59, p < .001), 전위된 공격행동(β = .14, p <

.05), 분노억제에서 전위된 공격행동(β = .30,

p < .001)으로 향하는 직접 경로들은 모두 유

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쳤다. 이는 즉, 아동학대

를 경험할수록 경험회피, 사회불안, 분노억제,

그리고 전위된 공격행동이 증가하게 되며, 부

정적인 과거경험을 회피할수록 사회불안과 분

노억제, 전위된 공격행동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불안이 높아지면 분노

억제와 전위된 공격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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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 추정치임. 모든 표준화 회귀계수(β)는 α = .001 수준에서 유의함.

그림 1. 측정모형 검증 결과

χ2 df NFI TLI CFI
RMSEA

(Lo90 ∼ Hi90)

구조모형 66.206*** 21 .970 .965 .979
.066

(.049 ∼ .084)

*** p < .001.

표 4.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N = 493)

잠재변인 간의 경로 B β S.E. C.R.

아동학대

경험

→ 경험회피 1.35 .56*** .15 9.12

→ 사회불안 .81 .36*** .13 6.04

→ 분노억제 .33 .15** .11 3.09

→ 전위된 공격행동 .77 .29*** .15 5.14

경험회피
→ 사회불안 .37 .41*** .05 8.24

→ 분노억제 .14 .15*** .04 3.52

사회불안
→ 분노억제 .61 .59*** .05 11.74

→ 전위된 공격행동 .17 .14* .08 2.04

분노억제 → 전위된 공격행동 .35 .30*** .07 4.98

* p < .05. ** p < .01. *** p < .001.

표 5.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N =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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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 추정치(β)임. 오차항은 생략함.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구조모형 검증 결과

잠재변인 간의 매개경로 간접효과

아동학대경험 → 전위된 공격행동 .68**

아동학대경험 → 사회불안 → 전위된 공격행동 .13**

아동학대경험 → 분노억제 → 전위된 공격행동 .12**

아동학대경험 → 경험회피 → 사회불안 → 전위된 공격행동 .08**

아동학대경험 → 경험회피 → 분노억제 → 전위된 공격행동 .07**

아동학대경험 → 사회불안 → 분노억제 → 전위된 공격행동 .17**

아동학대경험 → 경험회피 → 사회불안 → 분노억제 → 전위된 공격행동 .11**

** p < .01.

표 6. 매개경로의 간접효과 검정 (N = 493)

되며, 분노억제가 높을수록 전위된 공격행동

을 더 많이 유발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조모형의 변인들 간의 직접 경로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각 변인들 간의 매

개경로에서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수를 설정한 후 각 간접경로들에 부트

스트래핑 기법을 적용하여 개별간접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모두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보였다(표 6 참조).

3. 아동학대경험, 경험회피, 사회불안, 분노

억제 및 전위된 공격행동의 관계에서의 성차

아동학대경험이 경험회피, 사회불안 및 분

노억제를 매개로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경로에서 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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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χ2 df ∆χ2 TLI CFI
RMSEA

(90% CI)

형태동일성 91.703*** 42 .962 .978
.049

(.035 ∼ .063)

측정동일성 95.558*** 46 3.855 .965 .978
.047

(.033 ∼ .060)

아동학대

경험

→ 경험회피 95.591*** 47 .033 .968 .977
.046

(.033 ∼ .059)

→ 사회불안 97.475*** 47 1.917 .968 .975
.047

(.034 ∼ .060)

→ 분노억제 102.214*** 47 6.656** .966 .972
.049

(.036 ∼ .062)

→ 전위된

공격행동
96.01*** 47 0.452 .968 .976

.046

(.033 ∼ .059)

경험회피

→ 사회불안 96.237*** 47 0.679 .968 .976
.046

(.033 ∼ .059)

→ 분노억제 97.857*** 47 2.299 .967 .975
.047

(.034 ∼ .060)

사회불안

→ 분노억제 96.228*** 47 0.670 .968 .976
.046

(.033 ∼ .059)

→ 전위된

공격행동
97.930*** 47 2.372 .967 .975

.047

(.034 ∼ .060)

분노억제
→ 전위된

공격행동
98.611*** 47 3.053 .967 .975

.047

(.034 ∼ .060)

경로동일성 110.964*** 55 15.406** .965 .977
.046

(.033 ∼ .058)

** p < .01. *** p < .001.

표 7. 다중집단모형의 모형적합도 및 차이검증 (N = 493)

위해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다중집단분석을 위해 두 집단의 변

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가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한 형태동일성을 확인한 결과, χ2 검증은 유

의하였으나 모형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

나 성에 따른 형태동일성을 확보하였다(χ2(42)

= 91.703, p < .001). 다음으로 형태동일성 모

형에서 측정동일성을 추가하여 비교분석한 결

과, χ2 차이검증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측정

이 동일하다는 영가설을 채택함에 따라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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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간의 경로

남

(n = 245)

여

(n = 248)

B β B β

아동학대

경험

→ 경험회피 1.64 .60*** 1.22 .53***

→ 사회불안 .74 .30*** .87 .42***

→ 분노억제 .06 .02 .54 .26**

→ 전위된 공격행동 .75 .25*** .77 .31***

경험회피
→ 사회불안 .40 .44*** .33 .37***

→ 분노억제 .22 .22*** .09 .10***

사회불안
→ 분노억제 .66 .59*** .56 .57***

→ 전위된 공격행동 .28 .24* .02 .02

분노억제 → 전위된 공격행동 .25 .23*** .49 .40***

* p < .05. ** p < .01. *** p < .001.

표 8. 성에 따른 다중집단모형의 경로계수 (N = 493)

측정동일성을 확보하였다(∆χ2(4) = 3.855, p

> .05). 마지막으로 경로동일성을 확인하기 위

해 다중집단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학

대경험과 분노억제의 경로에서만 남녀 간 경

로계수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χ2(1)

= 6.656, p < .05) 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표 7 참조). 이는 즉, 해당

경로에서 아동학대경험이 높을수록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분노를 더욱 강하게 억제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성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모

든 잠재변인들 간의 경로계수를 세부적으로

확인한 결과(표 8, 그림 3 참조), 남자청소년

집단의 경우 대부분의 경로계수들은 유의미하

게 나타났으나, 아동학대경험과 분노억제의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반면에 여

자청소년 집단의 경우에도 거의 모든 경로계

수들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사회불안에서

전위된 공격행동으로 향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경험이 전위된 공

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경험회피,

사회불안 및 분노억제를 매개로 한 경로를

탐색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성에 따른 집

단 간의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함에 따라 본

연구결과가 지니는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경험이 전위된 공격행동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부

모로부터 아동학대를 경험할수록 자녀의 공격

적인 행동이 증가하였으며(박현선 등, 2014),

아동학대유형에 따라 전위된 공격행동이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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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 추정치(β)임. 굵은 선은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가 유의한 경로임. 괄호 밖(좌)은 남학생, 괄호 안(우)은 여학생임.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 다중집단모형 검증 결과

나타남에 따라(곽도희, 2018; 이나영 등, 2017)

아동학대경험이 전위된 공격행동을 발달시키

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선행연구

(최영, 김현수, 2018; 황선주, 박기환, 2014)와

일치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와 같이 부모

라는 권위자가 지닌 힘의 위력에 의해 자신이

대항하기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위계적인 힘의 논리는 청소년으로 하

여금 오히려 자신이 가진 힘을 과시할 수 있

는 자신보다 약하거나 지위가 낮다고 여기는

대상에게로 주의를 돌려 전위된 공격행동을

표출시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경험은 전위된 공격행동을 발달시키

는 중요한 환경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아동학대와 같이 거부적이며 적대적

인 양육환경을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주로 직

접적인 사건과는 무관한 타인에게 화풀이식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분노라는

정서를 역기능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분노억제

가 전위된 공격행동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매

개체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아동기의 학대가 분노억제

를 매개로 하여 전위된 공격행동에 유의한 영

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문지혜, 박성옥, 2020)

의 결과를 지지하였으며, 전위된 공격행동을

많이 할수록 분노표출보다는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나거나 상관이 더 크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장윤숙, 2017; 황지연, 연규진,

2018)와도 일치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험회피

와 사회불안 역시 직․간접적으로 전위된 공

격행동을 예측하기는 하나 분노억제를 일으키

는 사회심리적 요인으로도 주요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학대와 같은 부

정적인 양육경험으로 인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험을 회피하는 경향을 발달

시키게 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평

가를 받거나 소속집단으로부터 거부 또는 배

제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분노가 발

생하는 순간에도 이를 기능적인 방식으로 발

산하기 보다는 오히려 타인을 의식하여 분노

감정을 억누르거나 직접적인 표현을 억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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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분노억제는 경험회피나 사회불

안과 같이 대인관계에 민감한 내적정서를 기

반으로 발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

한 역기능적인 정서표현방식은 내적발달경로

를 통해 전위된 공격행동을 드러내는데 차별

화된 기폭제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성에 따라 분노

를 억제하는 양상이 서로 다르게 발달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즉, 여학생의 경우 부정적인

아동학대경험 자체가 스스로 분노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발달시키는 반면, 남학생은 분노억

제 이전의 내적 자아 또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정서기제들이 손상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분노억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직접적인

분노표현을 더 많이 하며(Campbell & Muncer,

2008), 특히 부정적인 부모양육을 경험할수록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분노를 표출하는 방

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여

학생은 분노를 억제하는 형태로 표현할 가능

성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홍경자, 채유경,

이명자, 2000; Deffenbacher & Swaim, 1999)의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전위된 공격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

기 위한 중재방안으로 성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의

미한다. 즉, 남학생의 경우 아동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한 자극이나 또래관계에

서 불안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기능적

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서조절훈련을 통한 개

입이 필요하다. 반면에 여학생은 일상생활에

서 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을 때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분노를 방치하거

나 억누르기 보다는 보다 적응적이며 기능적

으로 발산하며 표현할 수 있는 정서적 대처방

법을 습득하기 위한 개입이 별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온

라인조사가 지닌 한계점으로 인해 주로 스마

트폰 사용 또는 온라인 매체의 접근이 용이한

학생들 위주로 표집이 이루어지다 보니 다소

편향적으로 수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

므로 추후에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수집방법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 남

녀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

나 추후에는 연구변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기청소년과 후기청소년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발달 시기에 따른 의미있는 결

과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

위된 공격행동을 발달시키는 환경적 요인으로

아동학대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양육

과정에서 아동학대경험을 통해 잘못 습득한

위계적 힘의 논리가 청소년으로 하여금 부적

응적인 전위된 공격행동을 유발시키는 시작점

이자 발달계기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성장과정

에서 경험한 아동학대는 경험회피나 사회불안

과 같이 대인관계에 민감한 개인 및 사회심리

적 기제를 발달시킴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발

달한 분노억제가 전위된 공격행동을 유발시키

는 주요한 매개체이자 차별화된 내적기폭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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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에 더 나아가서는

성에 따라 차별화된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함

에 따라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전위된 공격행

동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조기중재 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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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s of Child Abuse on Adolescents’

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 through Experiential Avoidance,

Social Anxiety, and Anger-in: Focused on Gender Difference

Lim, Hye Eun Han, Sae-You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Dept.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child abuse on adolescents’ 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 through experiential avoidance, social anxiety, and anger-in. In addition, the study aims to

verify the effect of gender difference in structural relation. The participants were a total of 500 adolescents

(245 boys and 255 girls) in middle and high school of South Korea. The participants completed

questionnaires by self-report.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correlation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and multiple group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child abuse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adolescents’ 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 Second, child abuse had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n adolescents’ 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 through their experiential

avoidance, social anxiety, and anger-in. Third, the influences of child abuse, experiential avoidance, social

anxiety and anger-in on adolescents’ 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 showed in different ways across gender

and reported a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conclusion, this study has a significant implication of an

environmental and psychological mechanism of adolescents’ 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access of an appropriate discriminatory intervention across gender is important

to prevent or decrease 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 in adolescents. Therefore,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understand and prevent 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 in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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